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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기반이 튼튼한 것으

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과학자들이 자국의

과학연구기반이약해지고있다며과학연구촉진을

탄원중이다.

프랑스의 저명 과학자 수십명은 최근 인터넷에

과학연구 지원을 촉구하며 동료 과학자들의 동참

을호소하는탄원서를띄웠다. ‘과학연구를구합시

다’라는 제목의 이 탄원서에 서명한 과학자는 3만

8천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

는연구자총원의3분의1 이상이서명한셈이다.

과학연구 촉진 탄원서에 1/3 이상 서명

탄원서를 띄운 과학자들은 동료 과학자들의 호

응이 예상보다 높은데 고무돼 일반인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

인서명코너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

처음탄원서를띄운과학자들중에는악셀칸코

셍연구소장, 장 드니 비뉴 과학자문회 부의장 등

저명한 과학자들과 전국 각지 연구소장들이 포함

돼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프랑스에서 과학연구를위한

공공 예산과 민간 기금이 축소되고 과학자들의 일

자리가 줄어드는 등 과학연구 기반이 무너지고 있

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과학

연구촉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올해 예산

에서 과학 연구비를 동결하고 연구직 550명을 계

약직으로대체했다고비난했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

수한 연구기술 인재들이 미국, 영국 등으로 떠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

가 연구기관의 연구직 수가 줄어들면서 취업난을

고려한 학생들은 이공계를 기피하며 결국은 프랑

스의 과학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점

이다.

악셀 칸 코셍연구소장은“정부의 무관심으로 연

구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젊은 과학자

들을연구소에붙잡아놓을수있도록대책을강구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지난 15년간 프랑스가 이룬 발

전의 절반이 연구개발의 결실이었지만 국가는 이

에 걸맞게 과학자들을 대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한대우를받기위해젊은과학자들이연구소

를떠나고있다”고강조했다. 

릴 대학 생물학과의 모리스 포르셰 교수에 따르

면 1995~96년 학기에 이공계 진학생은 6만3천 명

에 이르렀으나 2003~04년의 경우 4만4천 명에

불과하다. 몇몇대학의물리학과는학생이없어학

과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르셰 교수는“국

제적인 연구개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으며

기술발달의 속도는 국가의 투자와 비례한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직이 줄어들면서 취업난을

부추겨 유능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있다”고우려했다.

몇몇 대학은 이공계 학과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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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연

구실 견학을 주선하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수학

과 기초과학의 경우 지원자가 전해에 비해 1천300

명(10%)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이공계 기

피현상은심화되고있다.

지속된 투자감소로 연구기반 붕괴 우려

프랑스 과학자들은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

자가다른경쟁국에비해현저히낮다고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 예산에서 GDP 중 연구개발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22%에서 1997년

2.37%로 높아진 이후 1999년 2.31%, 2001년

2.20%로 낮아지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일본은

GDP의 3.09%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미국은

2.82%, 독일은 2.49%를 투자했다. 국제적으로 아

직까지 프랑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높은 편

이지만 다른 나라는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투자는점점줄어들고있다는주장이다.

1999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과학연구논문

발표비중을 보면 미국이 36.3%, 일본 10.6%, 영국

8.8%, 독일 8.3%인 반면, 프랑스는 6.1%에 그쳤

다. 같은 해 세계 특허는 미국이 28.3%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독일(20.6%), 일본(17.6%) 순이

었으나프랑스는7.1%에불과했다. 

과학자들은 인터넷 탄원에 이어 지난 1월 29일

에정부에과학연구기반확충, 고용불안해소등을

요구하며파리와지방도시에서시위를벌였다. 공

공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등의노조원과‘과학연

구를 구합시다’의 회원 등 수천 명은 파리 쥐시외

대학에서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 관사까지 정부에

과학연구 지원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과학자

들의시위는2월5일에도계속됐다.

‘과학연구를 구합시다’의 대변인인 알랭 트로트

만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소장은“과학자

들의 집단 사퇴 경고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며“오는 3월 9일까지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답변

하지 않으면 이 단체 발기인들은 집단 사퇴할 것”

이라고위협했다.

이같은 과학자들의 탄원에 대해 장 피에르 라파

랭프랑스총리는“우리나라에서공공과학연구기

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과학연구

정책과 재원 관리를 개선하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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